




Ⅰ.

Ⅱ.

․





- 1 -





- 3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7 -



- 8 -

‘ ’

“

”

“ ”



- 9 -

“ ”



- 10 -

‘ ’

‘ ’

‘ ’

‘ ’

‘ ’



- 11 -

‘ ’

‘ ’





- 13 -





- 15 -



- 16 -

‘ ’



- 17 -

‘ ’

‘ ’

‘ ’

‘ ’

‘ ’

‘ ’



- 18 -

‘ ’

‘ ’ ‘

’ ‘ ’



- 19 -



- 20 -



- 21 -

‘ ’



- 22 -

‘ ’

“ ”



- 23 -

“ ”

“ ”

‘

’

‘ ’



- 24 -

‘ ’

‘ ’ ‘ ’

‘ ’

“



- 25 -

”

‘ ’





- 27 -





- 29 -



- 30 -

‘ ’

1) J. M. Montias, “Socio-Economic Aspects of Netherlandish Art from the Fifteenth to the Seventeenth 

Century”, Art Bulletin (vol. 72), 1990, p. 373. 당시 국가에 등록된 작가 수와 작품 별 제작 기간, 작가 소득 

등을 고려해 가정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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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근대 문화유산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 문화

재 보호법 제5장 등록문화재 제52조. 현재 651호까지 지정되어 있고 이중 회화는 총 9 점이다. [표 3] 문화재

보호법 시행 규칙에 의하면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제작 후 50년 이상이 기준이 되는데 예외 조항도 있다. 세

부는 다음과 같다. 

제53조 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

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3) 문화재 보호법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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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논문의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예술연구소 고용수 연구원의 정리를 기초로 집필되었음을 밝힌다.

5) 미술 분야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가나다 순)는 다음과 같다. 강승완(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1실장), 고충환(미

술평론가), 김미경(강남대학교 교수), 김백균(중앙대학교 교수), 김복기(아트인컬처 대표), 김현주(한국근현대미

술사학회장), 조인수(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미술이론과 교수), 진휘연(서양미술사학회장), 최 열(미술평론가), 

최태만(국민대학교 미술학부 교수)

6)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분석은 향후 한국예술연구소 총서로 2016년 2월 경 출판될 예정이다.

7) 강승완(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1실장), 조인수(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미술이론과 교수), 최열(미술평론가), 

최태만(국민대학교 미술학부 교수)이 김환기의 이 작품을 선정하였다. 

8) 김복기(아트인컬처 대표)와 최열(미술평론가)이 박수근의 <나무와 두 여인>을 선정하였고, 고충환(미술평론가)

과 조인수(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미술이론과 교수)가 신학철의 <한국 근대사-종합>을 선정하였다. 김미경

(강남대학교 교수)와 진휘연(서양미술사학회장)이 이우환의 <관계항>을 선정하였다. 김복기(아트인컬처 대표)

와 최열(미술평론가)이 이중섭의 <흰 소>를 선정하였다. 고충환(미술평론가)과 최태만(국민대학교 미술학부 

교수)이 이쾌대의 <군상>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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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백남준의 작품이 총 6점이 선정되었고, 박수근 3점, 김환기 2점, 나혜석 1점, 신학철 1점, 이우환 1점, 이중섭 1점, 

이쾌대 1점, 박생광 1점, 박서보 1점, 윤석남 1점, 이 불 1점, 이상범 1점, 이승택 1점이 선정되었다. 작품의 소장처가 

파악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박수근의 <할아버지와 손자>(1964년)(국립현대미술관 소장), 김환기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1970년)(개인 소장), 이중섭의 <흰 소>(1954년)(홍익대학교 박물관 소장), 이상범의 

<유경幽境)>(1960년)은 리움미술관 소장품이다.

10) 선정된 작품을 연대를 기준으로 보면 1970년대를 중심으로 한 시기의 작품들이 많다(총 6점). 1920년대, 1940년대, 

1990년대는 각 1점씩만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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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치가와 사이(市川彩) 아세아영화의 창조 및 건설 ｢조선영화사업발달사｣ 중 조선영화의 총아 나운규 항목, 

1941, 동경 국제영화통신사 발행

2) 김종원, 우리영화100년 민족영화 <아리랑>의 성과, 120쪽. 현암사, 2001년.

3) 이규환, ｢영화60년｣ 1979년 12월 17일～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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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태우, ｢조선영화의 발전 / ‘마음의 고향’을 보고｣ 경향신문, 1949년 1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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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1976), 215쪽.

2) 宋芳松, “한국음악학의 연구성과 검토: 광복50년에 즈음하여,” 한국음악학의 방향 (서울: 도서출판 예솔, 1998), 153-54쪽.

3) 기본 속성(屬性) 관련 상론은 宋芳松, 음악연구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서울: 음악춘추사, 1994), 31-34쪽 참조.

4)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 7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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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단행본들의 해제는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145-46쪽의 858항( 朝

鮮樂器篇 )․859항( 雅樂曲解說 )․862항( 朝鮮音樂小考 ) 참조.

6) 두 저작물의 출판정보는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1981), 146쪽의 865항( 朝鮮音樂統論 ) 및 867항( 韓

國音樂小史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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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朝鮮音樂硏究 및 朝鮮音樂史 관련 상론은 송방송, 증보한국음악통사 (서울: 민속원, 2007), 580-81쪽 참조.

8) Kye Chŏng-sik(Keh Chung-sik 桂貞植), Die Koreanische Musik (Strassburg: Heitz & Co., 1935)의 내용

은 韓國文化의 歷史的 槪觀, 韓國音樂哲學, 韓國音樂의 本質, 音組織, 聲樂과 樂器, 樂器 形態와 演奏法(奚琴의 構造와 

演奏法․杖鼓演奏法․리듬槪觀․旋律 槪觀․헤트로포니), 채보된 17곡(醉太平之曲․萬年長歡之曲․打令․本靈山․밤엿

타령․이팔청춘가․담바구야․박연폭포․방아타령․양산도․육자배기․자진육자배기․태평가․한강수타령․영변가․

산염불가․부모은택가)으로 구성됨.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1981), 168쪽의 1026항에서 인용함.

9) 朝鮮唱劇史 (京城: 朝鮮日報社出版部, 1940)에 대한 학술정보는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1981), 168쪽

의 699항 참조. 이 책에 포함된 80명의 남자 명창은 權三得․黃海天․宋興祿․廉季達․牟興甲․方萬春․高壽寬․

金龍雲․金成玉․宋光祿․朱德基․金齊哲․申萬葉․朴裕全․李錫淳․崔郎廳․宋壽喆․林蒼鶴․朱祥煥․文錫準․

송우隆․朴萬順․金世鍾․李捺致․鄭春風․全海宗․金巨福․金壽永․韓松鶴․丁昌業․金正根․尹永錫․崔昇鶴․

鄭興順․金昌淥․徐成寬․金道先․安益化․張子伯․崔相俊․白点奉․李昌雲․全尙國․黃浩通․朴尙道․金忠鉉․

成昌烈․白慶順․李昌允․吳끗준․宋在鉉․裵喜根․張壽喆․姜載萬․金贊業․梁鶴天․姜龍煥․白根龍․金質燁․

金昌煥․申學祚․金碩昌․柳公烈․宋萬甲․韓景錫․全道成․劉成俊․李東伯․廉德俊․金昌龍․申明學․金采萬․

李善裕․丁貞烈․金奉文․宋業奉이고, 여류명창은 彩仙․許錦波․姜小春․金綠珠․李花中仙․金楚香․朴綠珠․金

如蘭, 이상 8명이며, 鼓手로 韓成俊이 포함됨.



- 67 -

․ ․

․ ․

“

”

“ ”

10) 田邊先生還曆記念東亞音樂論叢 (東京: 山一書房, 1943), 789-822쪽에 발표한 이 논문에 대한 학술정보는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1981), 169쪽의 1035항 참조.

11) Andreas Eckardt, Koreanische Musik (Tokyo: Deutche Gesellschaft für Natur- und Völkerkunde Ostasiens, 

1930) 및 Musik, Lied, Tanz in Korea (Bonn: H. Bouvier and Co. Verlag, 1968)의 내용 밒 해제는 宋芳松, 韓

國音樂學論著解題 (1981), 159쪽의 951항 및 95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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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李惠求, 韓國音樂序說 (서울: 서울대출판부, 1967)의 내용은 上篇 1. 古代音樂: 安岳三號 壁畵의 奏樂圖, 納

曾利考; 2. 高麗朝 音樂: 韓國의 左方樂과 右方樂, 洛陽春攷, 高麗의 動動과 敦煌曲 十二月相思, 雙花店, “高麗 大

晟樂의 變遷; 3. 李朝音樂: 中宗朝의 宗廟祭享樂, 朴堧이 後世에 준 音樂遺産, 龍飛御天歌의 形式, 李朝 서울의 音

樂文化, 白雲庵琴譜, 靈山과 短歌. 下篇 1. 宗敎音樂: 儀禮上으로 본 八關會, 別祈恩考, 韓國 梵唄의 沿革; 2. 旋法: 

現行 歌曲의 界面調, 靈山會相; 3. 韓國音樂의 特色: 韓國과 日本에 傳來된 中國音樂의 變化, 國樂과 洋樂의 差異, 

音樂과 詩로 구성됨.

13) 李惠求, 韓國音樂論叢 (서울: 秀文堂, 1976)의 목차는 韓國音樂小史, 韓國音樂의 特性, 休命과 靑山別曲의 

比較, 壽齊天의 調와 形式, 中靈山攷, 판소리의 소리와 아니리, 臥箜篌와 玄琴, 日本에 傳하여진 百濟樂, 伎樂과 山

臺都監劇, 楊州山臺놀이의 옴, 먹중, 연잎科場, 中國禮樂思想이 韓國音樂에 미친 影響, 韓國과 中國의 現行 文廟樂 

比較, 世宗實錄 所載 雅樂譜 序, 朴堧의 律管製作의 延大, 慣習都監, 이상 15편의 논문 및 A Short Histo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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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Music, Les Caracteristiques de la Musique Coréene, The Yukcha paegi, Hyumyŏng, a Court Music 

Piece of the Yi Dynasty, Ch'ŏngsan Pyŏlgok, a Song of the Koryŏ Dynasty, A Study on Chung-Yŏngsan, as 

a Variation of Sang-Yŏngsan, Kŏmun'go and Wo-K'ung-hou, The Music of Paekche Introduced into Japan, 

The Gigaku, the Japnanese Old Mask Play, The Sandae-nori, the Korean Mask Play, The Preface to the 

Aak-Po in the Annals of King Sejong, Music in the Confucian Shrine of Korea, with Comparison to the 

Current Situation in China, Chronology of Pak Yŏn's Pitch Pipes, The Kwansŭp Togam, 이상 12편의 영문글로 

구성됨. 이 논문집에 대한 서평은 Bang-song SONG, “Han'guk ŭmak nonch'ong (Essays on Korean Music),” 

Ethnomusicology (Ann Arbor, Mich.: Society for SEM, 1978), Vol. 22, No. 1. pp. 193-95. 이 서평은 宋芳松, 

韓國音樂史硏究 (1982), 672-75에 수록됨.

14) 李惠求, 韓國音樂論集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5)의 목차는 1) 韓國音樂의 構造的 特徵, 2) 韓琴新譜

의 羽調數大葉, 3) 靈山會相, 4) 笙歌寥亮, 5) 現行 動動과 井邑, 6) 世宗朝 音樂文化의 現代史的 再認識, 7) 日本에 

있어서의 三國樂, 8) 獨立運動과 民族運動, 9) 楊州 山臺假面劇에서의 登場과 退場의 形式, 10) 越天樂의 拍子數 反復

方法, 11) The Ultimate Aimm of Musicology and Ethnomusicology, 12) Ethnomusicology in Korea, 13) 

Introduction to Korean Music, 14) Difference between Hyang-ak and Tang-ak, 15) Variations in the Korean 

Classical Lyric Song (Kagok), 16) Quintuple Meter in Korean Instrumental Music, 17) 색인(Index)으로 구성됨.

15) 李惠求, 韓國音樂論攷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5)의 목차는 1) 井間譜 大綱의 解釋, 2) 上靈山과 二數大葉

의 리듬, 3) 三竹琴譜 中大葉의 時價 解釋, 4) 長短의 槪念, 5) 女唱 羽調二數大葉의 旋律分析, 6) 韓國傳統音樂

의 形式 問題, 7) 小歌曲의 形式, 8) 致和平과 眞勺, 9) 高句麗音樂과 百濟音樂의 國際性, 10) 高麗時代의 音樂文化

와 思想, 11) 高麗史 樂志의 長巖과 장끼타령, 12) 經國大典 取材項目 中의 唐樂과 鄕樂, 13) 正樂의 槪念, 14) 

現存 거문고보의 年代考, 15) 韓國音樂史學과 韓國民俗音樂學의 方法과 課題, 16) Sung Dynasty Music 

Preserved in Korea and China, 17) 音樂上으로 본 韓日關係, 18) 催馬樂의 5박자(고효시), 19) 催馬樂(사이바라)

의 原曲, 20) 韓國傳統音樂의 美, 21) 나의 音樂硏究生活 回顧로 구성됨. 이 논문집의 서평은 宋芳松, “學問的 獨

創性 담긴 한국의 음악이론과 역사: 李惠求 著, 韓國音樂論攷 (1995),” 출판저널 (서울: 한국출판금고, 1995), 통

권185호, 19쪽 참조. 이 서평은 宋芳松, 한국음악학의 방향 (서울: 도서출판 예솔, 1998), 247-49쪽에 복간됨.

16) 이 다섯 논문집의 해제는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1981), 92쪽의 526항( 韓國音樂硏究 ); 97쪽의 554

항( 韓國音樂序說 ); 100쪽의 572항( 韓國音樂論叢 ) 및 韓國音樂學論著解題 2 (서울: 민속원, 2000), 334쪽의 

3919항( 韓國音樂論集 ); 338쪽의 3951항( 韓國音樂論攷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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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역악학궤범 (서울: 국립국악원, 2000)에 대한 서평은 宋芳松,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느기: 신역악학궤범 ,” 

韓國音樂史學報 (서울: 한국음악사학회, 2009), 제43집, 299-304쪽 참조.

18) 李惠求, “樂學軌範 譯註(I)”, 東方學志 (서울: 延大 東方學硏究所, 1955), 제2집, 207-285쪽; “樂學軌範 譯註

(II)”, 東方學志 (1961), 제5집, 45-120쪽. 국역악학궤범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9)에 대한 서평은 宋芳松, “李

惠求 譯, 國譯樂學軌範 ”, 民族音樂學 (서울: 서울대 음대 동양음악연구소, 1979), 제3집, 117-23쪽. 이 글은 저자

의 韓國音樂史硏究 (1982), 647-62쪽에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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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 단행본들의 해제는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1981), 105-110쪽의 602항( 民謠와 鄕土樂器 ), 603항(

朝鮮의 民謠 ), 619항( 國樂槪要 ), 624항( 國樂論攷 ) 참조.

20) 張師勛, 黎明의 東西音樂 (서울: 寶晉齋, 1974)의 목차는 前篇 黎明의 傳統音樂: 朝鮮王朝 女樂의 敎育, 韓國 

最初의 敏感음악 敎育機關, 唱劇 五十年史, 藝苑의 名人들(石瓊月․白牡丹․李翠蓮․吉眞紅․彩仙․洪素月․菊花․善

琴․月仙이․朴錦紅․寶貝);  後篇 黎明의 西洋音樂: 洋樂界의 黎明期(曲號隊․軍樂隊․洋樂隊․軍樂隊長 白禹

鏞․姜興俊․金昌熙), 愛國歌考로 구성됨.

21) 張師勛, 韓國傳統音樂의 硏究 (서울: 寶晉齋, 1975)의 목차는 1) 步虛子 續論攷, 2) 거문고 手法에 관한 硏

究, 3) 거문고 調絃法의 變遷, 4) 거문고의 力按法에 따른 演奏技法의 發展에 대하여, 5) 大笒의 原型과 變型, 6) 

轉聲法과 退聲法, 7) 韓國音樂의 特徵을 찾기 위한 試論, 8) 言弄과 言編, 9) 十二歌詞의 音樂的 特徵, 10) 時調 杖

鼓點數考, 11) 韓國音樂의 記譜法, 12) 古樂譜에 쓰인 符號譯解, 13) 梁琴新譜 , 14) 大樂後譜 , 15) 杖鼓 장단법

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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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張師勛, 國樂史論 (서울: 대광문화사, 1983)의 목차는 I. 史論篇: 1) 三國史記 樂志의 新硏究, 2) 韓國의 

古代音樂과 隣接音樂과의 關係, 3) 新羅音樂이 日本에 끼친 影響, 4) 樂官職考, 5) 掌樂院考, 6) 宗廟所藏 編鍾과 

特鍾의 調査硏究; II. 歌樂篇: 1) 歌曲原流 考, 2) 歌曲의 硏究, 3) 現行 時調의 여러 가지 問題點;  III. 古樂譜解

題; VI 舞踊篇: 1) 韓國傳統舞踊序說; V. 敎育篇: 1) 隣接學問과 專攻, 2) 全國 初․中․高等學校 國樂敎育의 實態

調査 硏究; VI. 文獻資料篇: 1) 三國史記 樂志, 2) 高麗史 樂志로 구성됨. 이 논문집의 서평은 宋芳松, “韓國音

樂學의 한 結實: 張師勛 著, 國樂史論 ,” 예술과 비평 (서울: 서울신문사, 1985), 통권6호, 293-305쪽 참조. 이 서

평은 저자의 韓國音樂學序說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9), 280-97쪽에 수록됨.

23) 張師勛, 韓國樂器大觀 (서울: 韓國國樂學會, 1969)의 목차는 제1편 序說(樂器分類法, 音程의 問題); 제2편 

管樂器(竹部․木部․匏部․土部․金部); 제3편 絃樂器(絲部의 擦絃樂器․撥絃樂器․打絃樂器); 제4편 打樂器(有律

打樂器․無律打樂器); 제5편 國樂器 編成法(祭禮樂器 編成法․宴禮樂器 編成法); 제6편 名人錄(典樂案․假典樂

案․掌樂院 樂人․各種 進宴儀軌 ․ 進饌儀軌 ․ 進爵儀軌 )로 구성됨.

24) 張師勛, 時調音樂論 (서울: 韓國國樂學會, 1972)의 목차는 제1편 時調音樂: 時調唱曲의 成立 및 分類, 音樂

上으로 본 時調의 形態, 梅花點長短의 正體, 時調長短의 點數, 時調와 巫女時調와의 關係, 時調와 휘모리雜歌와의 

關係, 時調의 音樂的 特徵 및 말 붙이는 法, 歌曲과 時調와의 區分, 時調에 관한 文獻; 제2편 時調文學: 時調의 發

生과 그 形成․名稱․大衆性․音樂과의 關係로 구성됨. 이 연구서의 서평은 Bang-song SONG, “Chang Sa-hun, 

Sijo ŭmak non(A Treatise on Sijo Music),” Ethnomusicology(1976), Vol. 20. No. 1 참조. 이 논문은 宋芳松, 韓

國音樂史硏究 (1982), 672-75쪽에 복간됨.

25) 張師勛, 韓國傳統舞踊硏究 (서울: 一志社, 1977)의 목차는 1. 序說, 2) 高麗史 樂志의 呈才, 3) 樂學軌範 의 

呈才, 4) 朝鮮朝 末期의 呈才, 5) 朝鮮朝 末期에 創作된 呈才, 6) 樂學軌範 에 전하는 呈才儀物․樂器․冠服, 7) 각종 

儀軌에 전하는 樂人․舞人의 服飾, 8) 宗廟와 文廟 佾舞 및 處容舞譜로 구성된. 附錄에 高麗史 ․ 樂學軌範․進爵儀軌 ․

進饌儀軌 ․ 進宴儀軌 ․ 呈才舞圖笏記 ․ 時用舞譜 에서 拔萃된 舞踊 관련 原文과 資料가 影印됨.

26) 張師勛, 世宗朝音樂硏究 (서울: 서울대출판부, 1981)의 목차는 1) 世宗初期의 音樂, 2) 世宗中期의 音樂, 3) 

世宗後期의 音樂, 4) 世宗代의 樂器, 5) 掌樂機關의 歷史的 變遷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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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상론은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1981), 669항( 韓國音樂史 ) 참조. 이 연구서에 대한 서평은 Bang-song 

SONG, “Chang Sa-hun, Han'guk ŭmaksa [History of Korean Music],” Korea Journal(Seou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76), Vol. 16, No. 11, pp. 56-59 참조. 이 서평은 宋芳松, 韓國音樂史硏究 (1982), 

663-71쪽에 복간됨.

28) 상론은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1981), 668항( 國樂總論 ) 참조.

29) 張師勛, 國樂大事典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4)에 대한 서평은 宋芳松, “韓國傳統音樂의 길잡이: 張師勛 

著, 國樂大事典 ,” 예술과 비평 (서울: 서울신문사, 1984), 통권3호, 318-37쪽 참조. 이 서평은 필자의 韓國音樂

學序說 (1989), 298-323쪽에 복간됨.

30) 李惠求․成慶麟․張師勛 共著, 國樂史 (서울: 韓國國樂學會, 1965). 저자들이 韓國藝術總覽: 槪觀篇 (서울: 

대한민국예술원, 1974)에 기고한 글을 모아서 묶은 음악사임. 상론은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1981), 18쪽의 35항

( 國樂史 ) 참조.

31) “開天賦”의 시작 부분 악보는 송방송, 증보한국음악통사 (2007), 726쪽의 ◁보례 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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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1981), 141쪽의 833항에서 인용함.

33) 韓萬榮, 韓國佛敎音樂硏究 (서울: 서울대출판부, 1980)의 내용은 1) 佛敎音樂槪說, 2) 홋소리의 <聲>과 形式, 

3) 梵唄 짓소리와 홋소리의 比較硏究, 4) 허덜품에 관하여, 5) 同音集의 復元, 6) 和請과 告祀念佛, 7) 짓소리 調査

記로 구성됨. 상론은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2 (2000) 448쪽의 5199항 참조. 이 논문집의 서평은 宋芳松, 

“韓萬榮 著, 佛敎音樂硏究 (1981),” 韓國音樂史硏究 (1982), 689-702쪽 참조.

34) 韓萬榮, “梵唄 짓소리와 홋소리의 比較硏究: 特賜加持를 중심으로”(서울: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9)은 李惠求博士頌壽紀念音樂學論叢 (서울: 한국국악학회, 1969), 267-90쪽에 발표됨. 이 논문의 상론은 宋芳

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1981), 142쪽의 836항 참조.

35) 韓萬榮, 韓國傳統音樂硏究 (서울: 도서출판 풍남, 1991)의 내용은 1) 韓國音樂의 源流, 2) 韓國과 日本의 

佛敎音樂, 3) 世宗의 音樂的 業績, 4) 慢大葉과 中大葉, 5) 梁琴新譜 中大葉의 變調, 6) 山打令에 관한 硏究, 7) 

판소리의 羽調, 8) 太白山 以東地方의 民謠旋法, 9) 濟州道의 巫樂硏究, 10) 韓國音樂: 最近世史로 구성됨.

36) Hahn Man-young [Han Man-yŏng], Kugak: Studies in Korean Traditional Music(서울: 탐구당, 1991)에 대

한 해제는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2 (2000), 450쪽의 521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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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인용 4▷에 나오는 세 流派의 伽倻琴散調 5선보 관련 해제는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1981), 150쪽의 

893항(金允德流), 894항(朴相根流), 895쪽(沈相健流) 참조.



- 7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李成千, 놀이터: 한국악기를 위한 창작곡집 1-가야고 (서울: 秀文堂, 1977) 및 숲속의 이야기: 한국악기를 

위한 창작곡집 2-가야고 (서울: 秀文堂, 1977)의 해제는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1981), 83쪽의 469항( 놀이터 ) 및 

470항( 숲속의 이야기 ) 참조.

39) 李成千, 한국 한국인 한국음악 (서울: 도서출판 풍남, 1997)의 해제는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3: 

1996～2000 (서울 민속원, 2003), 279쪽의 3557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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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숲속의 이야기” 중 1. 다스름의 악곡은 송방송, 증보한국음악통사 (2007), 789쪽의 ◁보례 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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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 영문서에 대한 상론은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1981), 179쪽의 1112항 참조.

42) 이 단행본의 해제 관련 상론은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2 (2000), 206쪽의 2340항 참조.

43)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2: 1980～1995 (2000); 韓國音樂學論著解題 3: 1996～2000 (2003); 韓國音樂

學論著解題 4: 2001～2004 (서울: 민속원, 2007).

44) Bang-song Song, The Korean-Canadian Folk Songs: An Ethnomusicological Study(Ottawa: Canadican Centre 

for Folk Culture Studies, National Museum of Man, 1974)에 대한 상론은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1981), 280

쪽의 1117항 참조.

45) 宋芳松, 樂掌謄錄硏究 (慶山: 民族文化硏究所, 1980)의 내용은 제1편 掌樂院의 歷史的 硏究: 제1장 歷代王

立音樂機關, 제2장 朝鮮初期의 音樂機關, 제3장 掌樂院의 歷史的 槪觀, 제4장 樂掌謄錄 의 分析的 考察; 제2편 樂

掌謄錄 譯註 및 影印: 1637年(丁丑 仁祖 15), 1638年(戊寅 仁祖 16), 1639年(己卯 仁祖 17), 1640年(庚辰 仁祖 18), 

1643年(癸未 仁祖 21), 1644年(甲申 仁祖 22), 1645年(乙酉 仁祖 23), 1646年(丙戌 仁祖 24), 1647年(丁亥 仁祖 25), 

1649年(己丑 仁祖 27), 1650年(庚寅 孝宗 1), 1651年(辛卯 孝宗 2), 1652年(壬辰 孝宗 3), 1653年(癸巳 孝宗 4), 1655年

(乙未 孝宗 6), 1656年(丙申 孝宗 7), 1657年(丁酉 孝宗 8), 1659年(己亥 孝宗 10), 1660年(庚子 顯宗 1), 1661年(辛

丑 顯宗 2), 1662年(壬寅 顯宗 3), 1667年(丁未 顯宗 8), 1668年(戊申 顯宗 9), 1669年(己酉 顯宗 10), 1674年(甲寅 

顯宗 15), 1675年(乙卯 肅宗 1), 1676年(丙辰 肅宗 2), 1677年(丁巳 肅宗 3), 1680年(庚申 肅宗 6), 1681年(辛酉 肅宗 

7), 1685年(乙丑 肅宗 11), 1686年(丙寅 肅宗 12), 1723年(癸卯 景宗 3), 1744年(甲子 英祖 21), 1745年(乙丑 英祖 21), 

1752年(壬申 英祖 28), 1753年(癸酉 英祖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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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Bang-song SONG, Source Reading in Korean Music(Seou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80). 내용은 Introduction, Chapters 1) Myth and Legend Concerning Music Instru,ments, 2) Music 

Instruments, 3) Theory and Aesthetics, 4) Musical Notations, 5) Diary of the Royal Music Institute of the Yi 

Dynasty, 6) Music and Musicians Described in Literatures, 7) Religious and Ritual Traditions, 8) 

Musico-Dramatic Traditions, 9) Vocal Tradition, 10) Western Music and Musical Instruments Observed by 

Koreans, and 11) Importation of Musical Instruments from China로 구성됨.

47) Bang-song SONG, The Sanjo Tradition of Korean Kŏmun'go Music (Seoul: Jung Eum Sa, 1986)의 내용

은 Part One: A Historical Introduction to the Kŏmun'go and Sanjo; Chapters 1) History and Etymology of the 

Kŏmun'go, 2) Kŏmun'go Literature and Its Notation, 3) The Instrument and Its Tunning, 4) Kwangdae  

Musicians and Their Musical Traditions, 5)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Sanjo Tradition; Part Two: Analysis and 

Discussion of Kŏmun'go Sanjo: Introductary Remarks, 6) The Modal Structure of Kŏmun'go Sanjo, 7) The 

Rhythmic Structure of Kŏmun'go Sanjo, 8) Improvisation and Other Features of Kŏmun'go Sanjo, 9) A 

Comparison of Sanjo, to Indian Raga, 10) Summary and Conclusion; Part Three: Transcriptions of Kŏmun'go 

Sanjo, 1). The Kŏmun'go Sanjo of Sin K'we-dong, 2) Th Kŏmun'go Sanjo of Paek Nak-chun.

48) Bang-song Song, “Kŏmun'go Sanjo: An Analitical Study of a Style of Korean Folk Instrumental 

Music” (Middletown, Conn.: Wesleyan University, Ph.D. dissertation, 1975). 이 박사논문의 해제는 宋芳松, 韓

國音樂學論著解題 (1981), 180쪽의 1118항 참조.

49) 宋芳松, 韓國音樂史硏究 (경산: 嶺南大出版部, 1982)의 논문 이외 부록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부록 I▶ 韓

國音樂硏究書 批評: 1) 李惠求 譯 국역악학궤범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79), 2) 成慶麟 著 韓國音樂論攷 (서울: 

同和出版公司, 1976), 3) 張師勛 著 韓國音樂史 (서울: 正音社, 1976), 4) 李惠求 著 韓國音樂論叢 (서울: 秀文堂, 

1976), 5) 張師勛 著 時調音樂論 (서울: 서울대출판부, 1973), 6) 崔彰鳳 編 韓國의 民俗藝術 (서울: 韓國文藝振興

院, 1978), 7) Park Chon-Hwa (ed.) Survey of Korean Arts: Folk Arts(Seoul: National Academy of Arts, 197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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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萬榮 著 佛敎音樂硏究 (서울: 서울대출판부, 1981); ◀부록 II▶ 西洋音樂學의 이모 저모: 1) 音樂學과 民族音樂

學의 歷史的 槪觀, 2) 種族音樂學이란 學問의 發達, 3) 音樂學․歷史學․人類學

50) 宋芳松, “連音標의 問題點애 대한 考察”(서울: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7)은 李惠求博士頌壽紀念

音樂學論叢 (서울: 韓國國樂學會, 1969), 47-79쪽 및 저자의 韓國音樂史硏究 (1982), 579-614쪽에 복간됨.

51) 네 논문에 대한 상론은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1981), 57-58쪽의 301항, 302항, 303항, 30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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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특히 다른 점은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 격언이 있듯이, 낱개의 역사적 사실 중심의 백

과사전식 지식에 의거한 한국음악사 의 역사 서설에서 벗어나 우리음악사의 대세(大勢), 곧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삼은 한국음악통사 의 역사서술임.

53) 宋芳松  韓國古代音樂史硏究 (서울: 일지사, 1985)의 내용은 제1편 韓國古代音樂史硏究: 1) 長川1號墳의 

音樂史學的 點檢, 2) 渤海樂 小考, 3) 新羅 中隊 鄕樂器의 受容問題, 4) 新羅 三絃의 音樂史學的 點檢, 5) 統一新羅

時代 唐樂의 受容과 그 意義; 제2편 韓國古代音樂史料 註解:  韓國古代音樂史料 序說, 1) 三韓時代 音樂史料, 2) 

三國時代 音樂史料, 3) 統一新羅時代 音樂史料; 제3편 韓國音樂史料 索引: 1, 古事類苑 의 韓國音樂記事 索引, 2) 

三國史節要 音樂記事 索引, 3) 陳暘 樂書 의 細目 索引, 4) 考古學資料에 나타난 樂器 索引, 5) 高麗史 의 音樂記

事 索引, 6) 高麗圖經 의 音樂記事 索引, 7) 東國李相國集 音樂記事 索引, 8) 六國史 의 韓國音樂記事 索引, 9) 

經國大典 音樂關係事項 索引, 10) 壬辰亂 以前 音樂史料의 樂曲 索引이 그것이다. 

54) 宋芳松, 高麗音樂史硏究 (서울: 일지사, 1988)의 제1편 高麗音樂史硏究: 1) 高麗圖經 所載 鄕樂器의 音樂

史的 意義, 2) 高麗의 大樂署와 管絃房, 3) 高麗 鄕樂의 樂調에 대한 音樂史學的 考察, 4) 高麗 鄕樂의 三絃 問題, 

5) 高麗 三竹의 起源과 傳承 問題, 부록: 高麗音樂史 年表; 제2편 高麗音樂史料 註解: 序章 韓國中世音樂史料 序

說, 1) 高麗의 王立音樂機關, 2) 高麗의 鄕樂과 鄕樂器, 3) 高麗의 唐樂과 唐樂呈才, 4) 大晟雅樂의 登場, 5) 高麗社

會의 音樂文化; 제3편 韓國音樂史料 索引: 1) 高麗名賢集 의 音樂記事 索引, 2) 壬辰亂 以前 音樂史料의 樂調 索

引, 3) 大東野乘 의 音樂記事 索引, 4) 增補文獻備考 樂考 索引으로 구성됨.

55) 宋芳松, 韓國音樂史論攷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1995)의 내용은 제1편 古代音樂史硏究: 1) 渤海樂의 音樂史

學的 再照明, 2) 韓國古代音樂의 日本傳播”, 3) 新羅 三竹의 唐樂調 硏究, 4) 韓國古代音樂과 실크로드, 5) 六國史 所

載 韓國古代音樂史 年表; 제2편 中世音樂史硏究: 1) 高麗 唐樂의 音樂史學的 照明, 2) 世宗朝의 雅樂署와 典樂署, 3) 

世祖朝 音樂業績의 歷史的 照明, 4) 掌樂院 소속 樂工․樂生의 奉足制度, 5) 朝鮮前期 鄕樂의 三絃 硏究, 6) 鮮初 樂

調 理論의 音樂史學的 照明; 제3편 近現代音樂史硏究: 1) 韓國音樂史의 特殊性과 美意識 試論, 2) 親日音樂家의 民族

音樂史的 照明, 3) 판소리傳統의 創造的 繼承, 4) 散調의 演奏傳統과 그 問題點, 5) 韓國音樂의 歷史와 主體性, 6) 韓

國樂舞의 歷史的 槪觀; 제4편 韓國音樂史料硏究: 1) 韓國音樂史料 大系,.” 2) 樂學軌範 의 文獻的 硏究(續), 3) 仁政

殿樂器造成廳儀軌 의 文獻的 檢討, 4) 陳暘의 樂書 解題, 5) 樂學軌範 의 音樂史學的 照明으로 구성됨.

56) 宋芳松, 韓國音樂史論叢 (서울: 민속원, 1999)의 내용은 제1편 古代音樂史硏究: 1) 音樂의 初期樣相과 樂論 

形成, 2) 金銅龍鳳蓬萊山香爐의 百濟樂器攷, 3) 韓國高大 樂師의 社會的 地位, 4) 淸州와 忠州지역의 音樂史的 照

明; 제2편 朝鮮音樂史硏究: 1) 鮮初 唐樂의 音樂史學的 檢討, 2) 世宗大王의 音樂業績에 대한 歷史的 再照明, 3) 

肅宗末․英祖初의 唐樂呈才와 鄕樂呈才, 4) 朝鮮後期 選上妓의 社會制度史的 接近; 제3편 近現代音樂史硏究: 1) 府

民館을 통해 본 日帝末期의 音樂狀況, 2) 북한의 주체사상과 민족음악, 3) 韓國音樂史學 50年의 回顧와 展望; 제4

편 韓國音樂史料硏究: 1) 豊呈都監儀軌 의 文獻的 再檢討, 2) 英祖朝 甲子 進宴儀軌 解題, 3) 己丑年 進饌儀軌 의 

公演史料的 性格; ◁부록▷ 韓國音樂硏究 書評: 1. 魯棟銀의 한국근대음악사 (1995), 2. 金鍾洙․李淑姬 공역의 

譯註詩樂和聲 (1996), 3. 金千興의 心韶金千興舞樂七十年 (1995)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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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宋芳松  韓國古代音樂史硏究 (1985)의 제3편 韓國音樂史料 索引: 1) 古事類苑 의 韓國音樂記事 索引, 2) 

三國史節要 音樂記事 索引, 3) 陳暘 樂書 의 細目 索引, 4) 考古學資料에 나타난 樂器 索引, 5) 高麗史 의 音

樂記事 索引, 6) 高麗圖經 의 音樂記事 索引, 7) 東國李相國集 音樂記事 索引, 8) 六國史 의 韓國音樂記事 索

引, 9) 經國大典 音樂關係事項 索引, 10) 壬辰亂 以前 音樂史料의 樂曲 索引;

  그리고 宋芳松, 高麗音樂史硏究 (1988)의 제3편 韓國音樂史料 索引: 1) 高麗名賢集 의 音樂記事 索引, 2) 壬辰

亂 以前 音樂史料의 樂調 索引, 3) 大東野乘 의 音樂記事 索引, 4) 增補文獻備考 樂考 索引이 그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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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백대웅, “민속음악의 선법적 양상: 남도음악에 기하여”(서울: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이 논문

은 저자의 한국전통음악의 선율구조 (1982), 79-111쪽에 수록됨. 이 논문의 해제는 宋芳松․金聖惠․高正閏, 韓

國音樂學論著解題 2 (2000), 177-78쪽의 205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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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宋芳松․金聖惠․高正閏, 韓國音樂學論著解題 2 (2000), 178쪽의 2006항에서 재인용.

60) 백대웅, 음악과 인간 (서울: 이론과 실천, 1988)의 내용은 1) 소리 그 신비로운, 2) 말과 음악 그 신비로움, 

3) 말과 음악 그 소리와 느낌, 4) 리듬이란 무엇인가, 5) 음악의 리듬, 6) 음계란 무엇인가, 7) 화성과 조성 그리고 

음악의 짜임새, 8) 음악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강의를 마치며: 우리는 어떤 음악을 가꾸어 갈 것인

가로 구성됨. 내용은 宋芳松․金聖惠․高正閏, 韓國音樂學論著解題 2 (2000), 179쪽의 1125항에서 인용함.

61) 백대웅, 다시보는 판소리 (서울: 도서출판 어울림, 1996)의 해제는 宋芳松․金聖惠, 韓國音樂學論著解題 3

(2003), 178쪽의 2174항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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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Robert C. Provine, “Chinese Riaual Music in Korean Sacrifician Rites: Musical Palingenesis in Fifteenth- 

Century Korea.” Cambridge Mass.: Havard University, Ph.D. Dissertation, 1979. 이 논문의 해제는 宋芳松, 韓

國音樂學論著解題 (1981), 177쪽의 1091항 참조.

63) Robert C. Provine, Drum Rhythms in Korean Farmers' Music [ 全北農樂杖鼓長短 ] (Seoul: Sinjin munhwasa, 

1975)의 해제는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1981), 176쪽의 1087항 참조.

64) Robert C. Provine, “The Treatise on Ceremonial Music (1430) in the Annals of the Korean King Sejong,” 

Ethnomusicology (1974), Vol. 18, No. 1, pp 1-29. 이 논문의 해제는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1981), 175쪽의 

1083항 참조.

65) Robert C. Provine, “The Sacrifice to Confucius in Korea and Its Music,” Transaction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Seoul: Royal Asiatic Society, 1975), Vol.50, pp. 43-69. 이 논문의 해제는 宋芳松, 韓

國音樂學論著解題 (1981), 176쪽의 1088항 참조.

66) Robert C. Provine, “Chinese Ritual Music in Korea: the Origin, Codification, and Cultural Role of Aak,” 

Korea Journal (Seoul: Kore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80), Vol.20,  No. 2, pp. 16-25. 이 논문의 해

제는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1981), 177쪽의 1092항 참조.

67) 이 영문서에 대한 서평은 宋芳松, “미국대학 속의 한국음악연구 로버트 C. 프로봐인(Robert C. Provine) 저 

Essays on Sino-Korean Musicology (Seoul: Ilchisa, 1988),” 韓國學報 (서울: 일지사, 1989), 제55집, 291-95쪽 참조. 

이 서평은 宋芳松, 韓國音樂學序說 (1989), 324-31쪽에 복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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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신내림”의 첫 부분 악보는 宋芳松, 증보한국음악통사 (2007), 803쪽의 ◁보례 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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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朴範薰, “佛敎音樂의 傳來와 韓國的 展開애 관한 硏究”(서울: 東國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9). 해제는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3 (2003), 158쪽의 1850항 참조.

70) 朴範薰, 韓國佛敎音樂史硏究 (서울: 藏經閣, 2000)의 해제는 宋芳松․金聖惠, 韓國音樂學論著解題 3

(2003), 158쪽의 1854항에서 재인용.

71) 朴範薰, 피리산조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5)의 내용은 제1장 피리산조 연주를 위한 기본 지식: 1. 향피

리의 생김새와 구조, 2. 향피리의 종류, 3. 향피리의 음역, 4. 손 짚는 법, 5, 피리산조의 음계, 6. 피리산조의 장단, 

7. 부호; 제2장 피리산조 연주를 위한 기본 연습: 1. 음계 연습, 2. 더름치기 연습, 3. 혀치기 연습, 4. 목튀김 연습, 

5. 농음 연습; 제3장 피리산조 해설: 1. 피리산조의 짜임새, 2. 진양, 3. 중모리, 4. 중중모리, 5. 자진모리로 구성됨.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2 (2000), 155쪽의 1712항에서 인용함.

72) 박범훈, 작곡 편곡을 위한 국악기 이해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2)의 내용은 제1장 관악기(대금․소금․단소․피

리․태평소); 제2장 현악가(가야금․거문고․해금․대아쟁․소아쟁); 제3장 타악기(장고․복․징․꽹과리․자바라․

박․축․어․부․목탁․정주․방울․종); 제4장 특수악기(양금․편종․편경․특종․특경․훈․나각․나발․뱡향․운

라)로 구성됨. 각 악기는 종류와 쓰임새, 음역, 음계 및 활용, 작곡기법을 위한 기초이론, 특수주법 및 부호활용, 어떻

게 연주하나, 새로 만든 악기의 체제로 서술됨.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2 (2000), 156쪽의 1713항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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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박범훈, 찬불가집 (서울: 도서출판 소리사, 1994)의 내용은 예불․어화너․가야지․무상게․찬미의 나라․

탑돌이․보리이루리․無常引․보렴․보현행원송(제1장 서곡․개경게․예정제불원․칭찬여래원․광수공양원․참회

업장원 ․수회공덕원․청전법륜원․청불주세원․향수불학원․보개회향원)․어제아제(마귀들의 춤․나의 모습)․

붓다(탄생․고독․유관․출가․고행․항마․선정․성도․전법․열반)으로 구성됨.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 2

(2000), 156쪽의 1716항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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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조규익․문숙희․손선숙 공저. 세종대왕의 봉래의, 그 복원과 해석 (서울: 민속원, 2015)에 대한 필자의 서

평 “세 학문간의 모범적 연구 결실을 축하한다: 국문학․음악학․무용학의 공동연구성과물”은 2015년 말 국립국

악원에서 간행 예정의 國樂院論文集 에 기고 중.

75) 김우진.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 (서울: 민속원, 2015)에 대한 서평 “한국음악학 제3세대의 학술적 연구방법

론”은 한국음악학학회(韓國音樂學學會)의 정기간행물 音·樂·學 에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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